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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표준시 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홍성길1·류찬수2 1)

1. 서론

세계의 표준시 제도는 영국 그리니치천문대(Greenwich Observatory)를 지나는 본초자오선(prime

meridian)을 기준으로 하여 경도 매 15마다 동쪽으로는 1시간씩 빨라지고, 서쪽으로는 1시간씩 늦

어지므로 경도 180°E는 180°W와 같은 선이면서 24시간 차이가 생겨 이 경도선을 날짜변경선(date

line)이라 하고, 이로부터 서쪽으로 새 날이 시작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세계 각국의 표준시는 본초자오선으로부터 매 15마다를 기준으로 하여 7.5까지

같은 지방시를 적용하면서 세계협정시(Universal time coordinated, UTC)와 정수 시간차의 표준시

가 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Fig. 1. World mapof time zones

(http://aa.unso.navy.mil/faq/docs/world.tzones.html, 2001).

우리나라는 현재 동해 중부를 지나는 경도 135 E를 기준으로 127.5∼142.5 E에서 사용되는, 그리

고 UTC에 대해서는 9시간 빠른 I-시간을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다(Fig. 1).

현재 세계에서 I-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은 한반도, 일본열도, Indonesia 동부 지방, 그리고

Russia의 Yakutsk, Chita 지방인데, 이들 중 Russia의 경우는 I-시간대의 서쪽 경계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나라보다도 더 서쪽인 H-시간대역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표준시는 역사적으로 보면, Table 1에서 나타낸 것처럼 대한제국 말경인 19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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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중앙부를 지나는 경도 127.5°E를 기준으로 120~135°E에서 사용되는 H *-시간을 표준시

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태양시와 비슷하지만 UTC와는 8시간 30분 차의 시간이었다(한

국천문연구원, 2000).

그후 일제 강점기였던 1912년부터는 같은 I-시간대에 있는 일본과 같은 135°E를 기준으로 하여

I-시간을 사용케 됨으로서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빠르고 UTC와는 9시간차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

었다. 광복이 되고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1954년부터는 표준시를 H'-시간으로 환

원하여 사용하다가, 5.16혁명정부 시절의 1961년부터는 다시 I-시간으로 변경 사용하여 오늘에 이

르고 있다.

Table 1. A history of the Korean Standard Time
(Korea Astronomy Observatory, 2000)

Standard
Longitude

Period Remarks Years of Summer
time observed

127.5E
( H *-Time)

1 Apr. 1908
-31 Dec. 1911

Royal law No.5
(Official Gazette No.3994)

135E
( I-Time )

1 Jan. 1912
-20 Mar. 1954

Governmental notification No. 338
(Official Gazette No. 367)

48, '49, '50 and
'51

127.5E
( H *-Time)

21 Mar. 1954
- 9 Aug. 1961

Presidential law
No. 876 (1954. 3. 17)

55, '56, '57, 58,
'59 and '60

135E
( I-Time )

10 Aug. 1961
- Present

Legislative bill
No. 676 (1961. 8. 7),

No. 3919 (1986. 12. 31)
87 and '88

이들 기간 중 우리 나라가 태양시와 비슷한 표준시인 H'-시간을 썼던 1954-60년사이에는 서머타

임(summer time)으로 불리우는 일광절약시간(daylight saving time, DST) 제도를 매년 도입했으나, 태

양시보다 30분 정도 빠른 표준시인 I-시간을 쓰고 있는 1961년 이후는 88 서울올림픽 행사를 위해

1987년과 1988년에 DST를 실시했을 뿐 기타 기간은 DST 실시 없이 표준시를 운용해오고 있음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 사회 일각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가 표준시로 사용하고 있는 I-시간이 일

제의 잔재이며, 또한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빠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다는 이

유를 들어 태양시에 맞는 H *-시간으로 변경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국회,

2000).

한 나라의 표준시는 그 표준시를 사용하는 국가 국민의 생체리듬에 맞아 일과의 수행상 지장이

없어야 하고, DST 제도의 도입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정서에도 맞아야

하며, 또한 오늘날은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협정시와의 시간 환산이 용이해야만 적

합한 표준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계 각국의 표준시 운용 현황을 조사 비교 분석함으로서 우리 나라가 어떠

한 표준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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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유형의 연구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세계 각국의 표준시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공통점을 찾아내는 연구에 머무르게 되었다. 표준시는 각국이 자국의 정치와 사

회적인 고려에 의해 채택하는 사항이어서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최

선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 보편타당

성을 지향한다고 보고 세계 각국의 표준시 결정 아이디어를 추출하도록 하였다.

2. 요약

현재 우리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는 I-시간이다. 이 표준시 사용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

어, 우리 나라의 표준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표준시의 운용 상황을 분석 검토함으

로서 우리나라는 현재 사용 중인 I-시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세계에서 복수 표준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러시아 등 9개국)는, 표준시 적용 지역을 태양시

에 정확하게 맞추어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3개국만 표준시가 태양시에 거의 일치할 뿐

나머지 6개국은 모두 태양시보다 표준시를 앞세워 적용하고 있다.

2) 세계 15대 대 영토국 중 단일표준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중국 등 6개국) 중에서 3개국이

대체로 표준시가 태양시에 일치할 뿐이고, 나머지 3개국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1∼2시간 이

상이나 앞세워 적용하고 있다.

3) 전 세계의 145개 주요 단일 표준시 사용국 중 약 5%(중동의 지중해 연안국들과 동유럽의 일

부 국가들) 정도에서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 정도 늦춰 적용할 뿐이고, 태양시와 비슷하게

운용하는 나라는 약 56%, 표준시를 30분 이상 앞세워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약 39% 정도로

서 대체로 태양시보다 빠른 표준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4)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는 각 주에서 정한 표준시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지방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어느 정도 빠르게 운영되도록 조정

한 경우들이다.

5) 세계에서 UTC와 비 정수 시간차의 표준시를 운용하는 지역과 국가는 7개소 정도이다. 이들 중

표준시를 태양시에 맞추어 설정한 경우가 6개소이고, 지리적인 위치로 보아 표준시와 태양시가

일치할 수 있는데도 표준시를 30분 정도를 빠르게 운용하기 위해 조정한 경우가 1개소이다.

6) 세계에서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는 최저위도 국가는 북반구에서는 북회귀선에 걸쳐 있는

Mexico와 Cuba, 남반구에서는 Brazil의 남회귀선에 걸쳐 있는 남반부인데 이들은 모두 태양시

와 일치하는 표준시를 운용하는 나라들이다. 한편 서머타임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최고위도

국가는 북반구에서는 Iceland, 남반구에서는 Argentina인데, 이 두 나라는 모두 이미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1시간 이상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7) 복수 표준시간을 운용하고 있는 Canada와 미국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서머타임을 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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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서머타임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 주가 Canada에는 1개주, 미국에는 3개 주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표준시가 태양시보다 30분∼1시간 정도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곳이다.

8) 세계의 많은 나라가 표준시를 태양시보다 30분∼1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태양시

보다 표준시를 어느 정도 빠르게 적용해 생활하는 것은 인간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

으면서 오히려 시간 이용을 효율화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현재 우리나라는 경도 135 E를 기준으로 하는 I-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I-시간대역의 서쪽

경계에 위치하여 태양시보다 표준시가 30분 정도 빠르다. 이는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결코 나

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여름철에 일광절약시간(서머타임)제의 필요성을 완화시켜줌으로서

표준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표준시를 UTC와 정수시간차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세계 각국의 표준시 운영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10)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I-시간이 우리에게 이상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I-시간이 일제의 잔재라거나 또한 한국인의 생체리듬에 해롭다는 이유를 들어 우리 나라의

표준시를 경도 127.5 W 기준의 H'시간으로 변경시킨다면UTC와의 8시간 30분차 시간을 운영

하게 됨으로서 국제화 시대를 사는데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머타임

제를 도입하게 되는 등 커다란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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